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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rotin Seoul is pleased to announce “We, Rivers & Mountains”, 
Thilo Heinzmann’s first solo show in Seoul. 

Heinzmann is a painter in the emphatic sense of the word, fully invested 
in reinventing and recalibrating that medium’s capacities, while keeping 
a keen eye on that artform’s rich history. One of the central tenets of 
Heinzmann’s work lies in revisiting painting’s Western tradition with 
both of its prime historical momentums in view: painting as the superior 
medium for showing the world; and, after it had achieved its momentous 
triumph in retreating to its own means, painting as the field for a 
powerful interaction of form, color, texture, surface, after the rupture 
of abstraction. Heinzmann’s work revisits this epochal break and 
harnesses it into a dichotomy that his art elegantly puts into play.

His works with pigment, for example, display that powdery dust, 
they exhibit it in its material concreteness, as one of the many 
specimens of matter that make up our world; but they also transform it 
into chromatic fields, exploring its wide yet subtle palette, letting color 
perform as it should after it has been freed of the burdens of 
representation.

What matters here is, in other words, that what has been influentially 
described as painting’s “Task of Mourning” (Yve-Alain Bois), or its 
various endgames, are, in Heinzmann’s work, combined and in that 
combination release a new productivity. Many ends of painting have 
been called: showing the world, displaying pure form or color among 
them. Heinzmann’s paintings make the case that neither end is finite, 
and that this artform can powerfully deliver its riches when holding 
both options in balance, and turning that balance into a play that 
makes for modulation of and meditation on painting’s capacities.

“We, Rivers & Mountains” is an exhibition of eight new pigment 
paintings where landscape assumes a definite form in the re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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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로 하인츠만 “강산과 우리”
페로탕, 서울
4월 13일 - 5월 18일, 2107

페로탕 서울은 틸로 하인츠만의 첫 국내 개인전 “강산과 우리”를 개최한다.
 
하인츠만은 스스로를 철저히 화가로 정의하는 작가이다. 그에게 화가란 
회화의 물성을 재발견하고 재조정하는데 천착하며, 또한 회화가 지닌 풍부한 
유산에 대해서도 자각을 잃지 않는 작가이다. 서구 회화 전통이 역사적 전환을 
맞이했던 두 순간에 새롭게 접근하는 과제야말로 하인츠만 작업의 중점 
원리이다. 이때 첫번째 순간은 세계를 재현하는 매체로서 우위를 선점했던 
회화이다. 두번째는 매체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중대한 쾌거를 달성한 이래,  
추상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형태, 색, 질감, 표면의 강력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장으로서의 회화이다. 하인츠만의 작업은 회화의 이러한 신기원적 
분리를 재탐색하고 그 양분화를 특유의 유려한 화면에 구사한다. 

예를 들어 먼지 가루처럼 나타나는 그의 염료 작업은 구체적인 물질성을 
통해 염료 또한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표본적 질료의 하나임을 노출시킨다. 
동시에 염료로 이루어진 유채색의 장을 펼쳐 보이며 방대한 색상표를 섬세히 
넘나든다. 이렇게 색채는 재현의 부담에서 해방됨으로써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땅히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브 알랭 부아(Yves-Alain Bois)의 주요 개념인 회화의 “애도의 
임무”, 또는 더 이상 둘 수가 남지 않은 듯한 체스의 엔드 게임이 하인츠만의 
작업에서는 오히려 재조합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을 제시한다. 
특히 세계 재현의 불가능성, 순수한 형식이나 색채의 불가능성 등, 미술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회화의 종말을 고했다. 하인츠만의 회화는 이러한 
종말의 사례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회화가 두 요소에 균형을 부여할 
때 여전히 강력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하인츠만의 
회화에서 이 균형은 회화의 역량을 조절하고 성찰로 이끄는 유희적 작업을 
통해 성취된다. 

“강산과 우리” 전은 여덟 점의 염료 회화로 구성된다. 풍경화는 주로 하늘과 
땅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전시작들에서 공간은 규정되지 않은 
채 인간 존재를 시사하며 개방된다. 
전시되는 일련의 풍경화는 서양 회화사에서 풍경이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를 
재고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서양화에 영향을 미쳤던 동양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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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lo Heinzmann was born in 1969, Germany. He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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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and earth; in suspense, as it were, space is opened up for the 
intimation of human presence. 

The landscapes in the exhibition refer to the significance of this 
subject matter within the history of Western painting. Influences from 
East Asian art also come into play in accordance with their impact on 
various art-historical epochs. 

In “We, Rivers & Mountains” the viewer is confronted with the 
universal idea of landscape. Changing perspectives on diverse 
horizons are opened up in the physical space of the gallery. In her 
or his own movement the viewer animates landscape after landscape, 
thus taking an active role in a subtly nuanced and pointed space of 
reflection.

요소도 엿볼 수 있다.  

“강산과 우리” 전에서 관객은 풍경화의 보편적 개념과 마주한다. 다양한 
지평에 위치한 회화의 시점은 전시장의 물리적 공간을 향해 열려 있다. 한 
폭에서 다른 폭으로 이동하는 관객의 시선이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에 따라 관객은 섬세하게 조율된 성찰의 공간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